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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cioeconomic status affects development of adolescent. In particularly, lower socioeconomic status 

has a negative impact on development of adolescent. However, adolescent who grow up in a low 

socioeconomic state read and understand other’s minds and thoughts. Why did adolescent with low 

socioeconomic status read their minds and minds well? dolescent with low socioeconomic status are 

not well protected from their parents. Because they are always exposed to external stress, so they 

should always look around. Therefore, adolescents who have grown up in a low socioeconomic state 

will inevitably develop the ability to read others' thoughts and feelings. But we do not know the 

exact reason. Therefore, in this study, we will analyze the literature using fMRI to reveal the reason. 

Adolescents with low socioeconomic status have amygdala and DMPFC activity on social threats. The 

more sensitive the amygdala is to the social threat, the higher the activity. And DMPFC regulates 

negative emotions by forming a functional link with the amygdala. DMPFC, however, is related to the 

ability to engage in mentalization and to read the other's mind and thoughts. Therefore, students who 

are raised in a low socioeconomic status are more sensitive to social threats and read their minds 

well because of active DMPFC to control negative emo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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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사회가 형성되면 사회 계층이 형성될 수밖에 없

으며, 현재 사회에서 빈부격차는 해결해야 되는 문

제 이다. 개인의 사회적 지위는 육체적 건강이나 심

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Alder et al., 1994; Gianaros & Manuck, 2010). 특

히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e)는 작업

기억, 언어 처리와 같은 신경인지학적 기능에 결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Noble et al., 2007).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으면(Higher

Socioeconomic State)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으면(Lower

Socioeconomic State)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소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성장하고

(Alder et al., 1994), 사회적 스트레스에 민감하며

(Chen & Matthews, 2001; Chen, Matthews, &

Boyce, 2002), 감정 조절이 어렵고 부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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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 Matthews, & Boyce, 2002; Taylor, et al.,

2004).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환경 속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낮은 인지 능력을 갖고 있으며

(Hackman & Farah, 2008), 육체적 혹은 정신적 질

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Hertzman, 1999;

McEwen, 2007; Miller and Chen, 2007). 실제로 사

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환경 속에서 성장한 청소년

들이 ADHD와 같은 행동 장애가 많이 발병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Fairchild et al., 2011).

그런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환경 속에서 자

란 청소년들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환경 속에

서 자란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방과 상호작용을 더

잘한다(Karus & Keltner, 2009).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그룹의 청소년들이 자선단체에 참여를 더 많

이 하고(Rucker et al., 2011), 협상을 할 때 상대방

을 더 많이 배려한다(Piff et al., 2010). 또한 상대방

의 생각이 감정을 잘 읽고 이해하며(Kraus et al.,

2010), 더 나아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감정

을 정확하게 느낄 수 있다(Galinsky et al., 2006).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소년들은 타인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성공

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실제로는 더 사회경제적 지

위가 낮을수록 사회에서 성취가 적다(Hansford, et

al., 1982). 그렇다면 왜 낮은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

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은 타인의 마음을 읽고 배려

하는 특성을 갖게 됐을까?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에 청소년들은 부

모로부터 잘 보호(buffer)를 받지 못한다(McLoyd,

1998). 따라서 청소년들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자신의 주변을

항상 살피게 된다(Hagger, et al., 2010). 따라서 낮

은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노출되는 스트레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변을 살피게 되고, 그 결과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읽는 능력이 발달된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

은 피험자의 행동을 분석한 연구로 높은 스트레스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이 왜 타인의 마음을 잘 읽는

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왜 외부

로부터 받는 스트레스와 상대방 마음 읽기 능력 사

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fMRI, PET, EEG와 같은 두뇌를 측정하는

기술은 스트레스나 마음 읽기와 같은 사회적 행동

을 신경생리학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두

뇌의 활성과 인간의 행동을 연관 지을 수 있기 때

문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Gerhardt, 2006; Sarter, Berntson, & Cacioppo,

199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에 많이 노출되는 낮은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자

란 청소년들이 실제로도 상대방의 마음 읽기를 잘

하는지에 대해 fMRI를 활용한 문헌들을 분석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Socioeconomic State

사회경제적 위치(Socioeconomic State, SES)는 경

제적 자원의 정도, 학력 수준, 직업의 사회적 명예

및 지위를 포함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사회경제

적 지위를 말한다(Adler et al., 1994; Braveman et

al., 2005).

사회경제적 지위는 수입, 교육 수준, 직업에 대한

설문을 작성하여 수치와 된다(Braveman et al.,

2005; Krieger et al., 1997).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지

위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해서 파악된다.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방법은 객관

적인 사회경제적 지위(Objective SES) 측정과 주관

적인 사회경제적 지위(Subjective SES) 측정이 있

다.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가 직접 자신

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는 것

이고,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는 본인이 어린 시

절을 회상하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설

문을 작성하는 것이다(Singh-Manoux et al., 2005).

Methodology

Data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는 학

생들이 받는 외부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와 상대방

마음 읽기 사이의 가 있는지에 대해 밝히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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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Year)
Title

Banks, et al

(2007)

Amygdala–frontal connectivity

during emotion regulation
Gianaros, et
al (2008)

Potential Neural Embedding of
Parental Social Standing

Hackman &

Farah (2008)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developing brain

Kim, et al

(2011)

The structural and functional

connectivity of the amygdala: From

normal emotion to pathological
anxiety

Muscatell, et

al (2012)

Social status modulates neural

activity in the mentalizing network

Spielberg, et
al (2015)

Adolescent Development of Inhibition as

a Function of SES & Gender: Converging

Evidence from Behavior & fMRI

분석한 주요 문헌은 아래 <Table 1>과 같다. 문헌

선정의 방법은 구글 학술검색에서 'low SES', ‘read

mind', 'fMRI'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논문을 검색

하였다. 논문 선정은 2007년부터 2017년 내에 발행

된 논문으로 하였다   

<Table 1> Literatures to review on relationship
between stress from environment and
understanding other’s thought and emotion

Results and Discussions

Brain activity area when
Adolescents in Lower
Socioeconomic State feel a stress

외부로 받는 스트레스에 관한 fMRI 연구는 화난 표정

과 같은 위협적인 표정을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 많이

이루어진다(Muscatell et al., 2002; Hariri et al., 2002).

Gianaros 등(2008)은 33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자

신의 청소년 시절 회상하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

위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험자들은

fMRI 속에서 흑백의 우울, 중립, 화남을 나타내는

표정 각각을 간단한 도형과 번갈아 가며 관찰하였

다. 그 결과 피험자의 청소년 시절 사회경제적 지위

가 낮을수록 편도체(Amygdala)의 활성이 높게 나타

났다(Figure 1).

[Figure 1] (B) Statistical parametric maps projected

onto an averaged structural template derived from study

participants. (C) Plots depicting standardized perceived

parental social standing scores (x-axis) and extracted,

mean-centered and standardized reactivity values

derived from the Angry>Shape-matching parameter

contrast for the peak voxels in the left (L, open circles,

dashed line) and right (R, closed circles, solid line)

amygdala clusters in B (Gianaros, et al., 2008).

Muscatell 등(2012)은 22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위협 상황에서 두뇌 활성과 부모의 사회경

제적 지위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직접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설문을 작성

하였다. 청소년들은 fMRI 속에서 자신과 인종이 같

은 사람의 위협적인 얼굴과 간단한 도형을 번갈아

가면서 보았다. 그 결과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 낮을수록 배내측 전전두엽 피질(Dorsomedial

prefrontal cortex, DMPFC)과 편도체(Amygdala)의

활성이 높게 나타났다.

[Figure 2] Regions that correlated negatively with SES

during the viewing of angry faces vs. fixation in Stud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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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a (left) depicts the cluster within a DMPFC ROI that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ES, and a scatter plot

showing the correlation between activation in this DMPFC

cluster and SES is depicted at right. Panel b (left) depicts

the cluster within the amygdala ROI that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ES, and a scatter plot showing the

correlation between activation in the amygdala cluster and

SES is depicted at right (Muscatell, et al., 2012).

외부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사회적 위

협 상황에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었던 경험

이 있거나 있는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편도체

(Amygdala)의 활성이 높게 나타났다. 편도체는 사

회적 반응에 민감하거나 사회적인 위협에 행동 반

응을 야기하며 (Whaleen, 1998),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McEwen,

2007). 따라서 청소년 시절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서 자라게 되면, 사회적인 반응에 민감해지고 스트

레스를 많이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Muscatell 등(2012)의 연구에서만 나타난

배내측 전전두엽 피질(DMPFC)의 활성이 나타났다.

사회적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거절을 당하면

배내측 전전두 피질이 활성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Dedovic et al., 2009; Eisenberger et al., 2007). 따

라서 청소년들은 사회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거

절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Brain activity area when
regulating negative emotion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이를 반복적으로 느끼게

되면 이를 조절하기 위해 편도체(Amygdala)와 두뇌

의 앞쪽(frontal)의 활성이 동시에 나타난다

(Davidson et al., 2000; Ochsner and Gross, 2005;

Quirk and Beer, 2006).

Banks 등(2008)는 14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

로 감정을 조절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서 참여자는 화재 희생자, 장례식장, 죽은 동물과

같은 혐오스러운 사진을 각각 4초간 총 5개를 보았

다. 그리고 4초 동안 간단한 도형을 바라보았다. 연

구자는 피험자가 험오스러운 사진을 바라보았을 때

활성되는 영역에서 도형을 보았을 때 활성된 영역

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편도

체(Amygdala)와 배측면 전두엽 피질(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DLPFC)과 배내측 전전두엽 피질

(DMPFC)이 활성화 되었다.

편도체와 배내측 전전두엽 피질이 동시에 활성화

됐다는 것은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을 잘 조절하고

있다는 지표이다(Friston et al., 1997). 왜냐하면 편

도체와 배내측 전전두엽 피질의 기능적인 연결은

자발적인 감정조절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Ochsner et al., 2002, 2004b; Urry et al., 2006).

[Figure 3] Functional connectivity between Dorsomedial

prefrontal cortex(DMPFC) and Amygdala.

Kim 등(2011)에 따르면 정상인의 경우 편도체와

배내측 전전두엽 피질 사이의 기능적인 활성이 정

상적으로 활성화되어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잘 조절해준다. 하지만 우울증과 같은 병적인 불안

을 갖고 있는 환자들은 편도체와 배내측 전전두엽

피질 간의 기능적인 연결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

인하였다.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데 편도체와 배

내측 전전두엽 피질의 기능적인 연결은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 따라서 낮은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자란 청소년들의 경우, 사회적 위협 상황에서 배내

측 전전두엽 피질이 편도체와 함께 활성화 된 것도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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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배내측 전전두엽 피질은 정신화

(Mentalizing)에 관여하고(Chen et al., 2004), 상대

방의 마음 상태를 고려하는 기능을 수행한다(Isoda

& Noritake, 2015). 따라서 낮은 사회경제적 환경에

서 자라는 청소년들이 타인의 마음과 생각을 정확

하게 파악하는 등의 사회적 능력이 높은 것은 부정

적인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편도체와 함께 활성화

된 배내측 전전두엽 피질 E 때문이다.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본 연구의 목적은 외부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낮은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자란 청소

년들이 왜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잘 파악하는지

에 대해 fMRI 관련 문헌을 분석해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낮은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자란 청소년

들은 사회적 위협 상황에서 편도체(Amygdala)와 배

내측 전전두엽 피질(DMPFC)의 활성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을수록 사회적

위협에 민감해지기 때문이다. 둘 째, 편도체와 배내

측 전전두엽 피질은 서로 기능적 연결을 이루어 부

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셋 째, 낮은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상대방의

마음이나 생각을 잘 읽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조

절하기 위해 편도체와 함께 활성화된 배내측 전전

두엽 피질 때문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 째,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는 청소년

들에게 사회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

다. 왜냐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학생들은 사

회적 스트레스에 민감해서 대부분의 두뇌 활성이

사회적 반응에 집중되어 효율적인 두뇌활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 째, 낮은 사회경제적 환경 속

에서 자란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안정감이 주어졌을

경우에도 마음 읽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현재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는 청소년들

은 사회적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해 활성된 배내

측 전전두엽 피질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안정감

이 주어지면 배내측 전전두엽 피질의 활성이 감소

해 타인의 마음 읽기가 잘 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스트레스가 없더라도, 마음 읽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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